
5월은 선교의 달? 

 

당장 코앞에 다가온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 46회 총회 때문에 매우 분주합니다. 송용걸 

목사님 이후 20년만에 열리는 시카고 총회입니다. 그러다보니 고스란히 시카고에 있는 교

회들 부담이 커졌습니다. 특히 우리 교회는 총회중의 특별행사인 선교의 밤을 호스트하면

서 안팎으로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. 선교의 밤에 참석하는 인원만 거의 400명에 가깝습

니다. 우리는 식사를 준비하고, 예찬팀과 성가대, 안내와 봉헌을 감당합니다. 유튜브를 통

해 동참하실 수 있으니 꼭 참여해 주세요. 강사는 컴미션대표 이재환 선교사님입니다.  

 

총회때 오시는 선교사님 두 분을 강사로 모십니다. 오는 금요찬양예배에는 러시아 선교사 

김바울 목사님께서, 토요새벽기도에는 NOVO Asia 대표인 조영훈 목사님께서 우크라이나 

난민사역을 보고해 주실 예정입니다. 주일에도 조목사님께 설교를 부탁드렸습니다. 1베드

로 선교회에서 후원하는 페루와 김성일 선교사님 내외의 시카고 방문에 맞춰 20일 금요

일 새벽에 선교보고가 있을 예정이고, 28일 토요 새벽에는 쥬빌리 북한선교 연합집회에 

오신 허남일 목사의 선교보고가 있습니다. 5월이 선교의 달이 되었습니다. 특별한 선물입

니다.  

 

이 와중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. 1마리아 선교회에서 후원해 오던 터키의 배혜수 선

교사님께서 지난 5월3일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. 장례를 잘 마쳤다는 소식 외에는 들은

바가 없으니 기회가 있을 때 따로 나누도록 할게요. 터키와 미국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선

교사들의 입지는 갈수록 줄어듭니다. 여전히 해산하는 수고로 감당하시는 조종우 선교사

님 내외를 위해 관심과 기도를 부탁합니다. 5월은 가정의 달이고, 오늘은 마더스데이인데 

선교 이야기만 잔뜩 풀어놓았네요. 어머니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합

니다. 해피 마더스데이!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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